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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가치관이나 신념을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미닝아웃(Meaning·의미+Coming out·드러

내기)’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사회 곳곳에 파고든 미닝

아웃 소비 현상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우리는 신념을 산다

新소비 풍속도 미닝아웃

돈쭐내
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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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기업 ‘돈쭐’ 내는 MZ세대 

최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형제에게 공짜로 치킨을 

대접한 서울의 한 치킨집에 주문이 폭주해 영업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점주의 선행이 온라인과 

SNS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돈쭐(돈+혼쭐내다)’ 

내주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소비자들은 

“먼 데서 결제했는데 치킨은 안 받아도 된다”, “비

록 소액이지만 돈쭐 내드리고 싶습니다” 등의 메

시지를 남기며 선행에 동참했다. 

이런 돈쭐 문화의 배경에는 ‘미닝아웃’을 추구하

는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에 태어난 

세대)가 있다. 미닝아웃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

치·사회적 성향을 드러내는 소비 습관을 말한다. 

이는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2017년 말 출

간한 『트렌드 코리아 2018』에 처음 소개됐다. 당시 

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미닝아웃은 전통적인 구

매운동보다 업그레이드된 소비자운동”이라고 설

명했다. 

MZ세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거나 착한 기업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라면 가격 동결, 직

원 정규직 전환 등 미담을 쌓아온 기업 ‘오뚜기’와 

매년 전체 매출의 1%를 전 세계 환경단체를 지원

하는 데 쓰고 있는 ‘파타고니아’가 소비자들 사이

에서 사랑받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들은 SNS로 ‘착한 소비’를 인증하거나 해시태

그로 친환경 마크가 부착된 상품이나 동물 테스

트를 거치지 않은 화장품 등을 소개하며 자신의 

소비 신념을 적극적으로 내보이기도 한다. 

미닝아웃 소비자에 발맞추는 기업들

이처럼 MZ세대 상품의 질을 넘어 특정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적 책임까지 철저하게 살핀

다. 특히 몇 년 사이 환경문제가 악화되면서 ‘친환

경’을 추구하는 젊은 소비자들이 급격히 늘어난 

추세다. 업계 또한 이 같은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다. 

롯데마트는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을 5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은 지난해 10월부터 포장 용기 없이 샴푸를 살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을 설치했다. 오리온은 2014

년부터 포장재 크기와 잉크 사용량을 줄이는 ‘착

한 포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 볼보코리아는 

러닝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캠페인 ‘플로깅’

을 진행하면서 친환경 마케팅을 확대한 바 있다. 

미닝아웃 소비욕을 자극할만한 스타트업도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식품 벤처·창업 모의 크라우

드펀딩 대회’에서 우승한 에스와이솔루션은 콩으

로 만든 식물성 고기의 연구·개발에 나서 환경을 

생각하는 MZ세대에게 어필하고 있다. 이밖에도 

펫푸드 전문 기업 리치즈박스는 고객이 신제품을 

구입하면 동일한 제품을 유기견 보호소에 전달하

는 유기견 후원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소비자의 눈

길을 끌었다. 

미닝아웃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

기도 한다. 잘못된 정보가 SNS에 퍼져 불매운동

으로 인한 피해 기업을 만들거나 정제되지 않은 

감정 표현이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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